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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특허심사기획국

정보기술융합심사과

과  장  박성우  042-481-5779

사무관  이재홍 042-481-3533

2017년 10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인터넷매체는 10월 9일(월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내 몫 계산은 깔끔하게, 결제․정산은 편리하게

- 각자 내기(‘더치페이’)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 활발 -

□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부정청탁 및 금품 등 

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이 시행(2016년 9월 28일)됨에 따라 핀테크

(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) 기술을 활용한 ‘각자 내기’ 서비스 

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특허청(청장 성윤모)에 따르면,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

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

있다.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

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 해에만 30건이 넘게 

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 출원 동향

ㅇ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, 2010년 3건이던 것이 2014년 10건, 2015년 

16건, 2016년 32건, 2017년 25건(’17년 8월까지)으로 증가했다.

ㅇ 출원인별 출원 현황(‘10년 ~ ’17년 8월)을 분석해 본 결과 개인 및 

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(30.1%), 개인 38건(33.6%), 중소기업 22건
(19.5%), 중견기업 8건(7.1%)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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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(주) 10건, 에스케이플래닛(주) 8건, 한국

정보통신(주) 6건, 삼성전자(주) 5건, 케이티(주) 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.

□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▲(대표자 결제 방식) 대표자가 

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 간에 

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 ▲(분할 결제 방식) 구성원들 각자가 

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

있고,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.

ㅇ 분할 결제 방식은 다시 ▲매장의 결제 기기를 통한 결제 방식 ▲
각자의 휴대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▲매장의

주문 및 결제용 기기를 이용하여 주문 및 결제 모두 각자가 하는

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.

□ 특허청 박성우 정보기술융합심사과장은 “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

특허기술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‘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

사회적인 인식 변화’를 들 수 있다”라며, “정보기술 및 핀테크 

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

것으로 보이는 만큼,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를 바탕으로 

각자 내기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”라고 말했다.

ㅇ 또한 “각자 내기가 소비·지출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

연관이 있는 만큼, 앞으로도 개인·중소기업의 활발한 출원이 지속

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라고 덧붙였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특허심사기획국

정보기술융합심사과  이재홍 사무관(☎ 042-481-3533)에게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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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‘각자 내기’ 서비스 분야 출원 동향(’10 ~ ’17.8월)1)

□ 연도별 출원 동향

(단위 : 건)

□ 출원인별 출원 현황

출원인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
(대학, 연구기관 등) 계

출원건수(비율) 34 (30.1%) 8 (7.1%) 22 (19.5%) 38 (33.6%) 11 (9.7%) 113

1) 특허청의 특허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특허분류(IPC) 기준으로 G06Q에 속하는 특허출원 중 키워드 검색을 통해 1차 추

출하고 이를 다시 2차 선별 과정을 거쳐 집계한 것임. 

출원년도 ’10 ’11 ’12 ’13 ‘14 ‘15 ‘16 ‘17
(1~8월) 계

출원건수 3 10 10 7 10 16 32 25 113


